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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의 백악기 지층이 집중되어 분포하는 경상분지는 암상 및 층서적 차이에 의해 

밀양지괴, 의성지괴, 영양지괴로 구분된다. 밀양지괴 내 하양층군의 최하부를 이루는 칠

곡층 상부에 존재하는 청룡사현무암과 함안층 하부에 존재하는 학봉현무암을 대상으로 

지층생성 당시의 고지자기극의 위치를 확립하고 지괴운동으로 인한 백악기 한반도 회전

에 대한 정량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지자기 연구를 수행하였다. 

   경상남도 합천군 덕곡면 병배리(Lat./Long.=35.63˚N/128.37˚E)에 위치한 청룡사

현무암과 대구광역시 북구(Lat./Long.=35.91˚N/128.69˚E) 지역에 위치한 학봉현무

암의 총 8개 지점에서 265개의 정향시료를 채취하였다. 잔류자화를 기록하고 있는 자성

광물을 확인하고, 특성잔류자화 방향을 추출하기 위하여 단계별 교류소자와 열소자 실험

을 실시하였다. 실험 결과 연구지역의 주 자성광물은 자철석이며, 학봉현무암의 일부 노

두에서 자철석과 적철석 모두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각각의 지층에 대해 특성잔

류자화 방향을 추출한 결과 청룡사 현무암의 평균 고지자기 방향은 지층 경사 보정 전 

D/I=16.9˚/63.5˚(k=75.1, α95=29.2˚), 경사보정 후 D/I=35.8˚/58.2˚(k=159.6, 

α95=19.9˚)로 지층 경사 보정 후에 분산도가 감소하며, 기 보고(Otofuji et al., 1986, 

Lee et al., 1987)된 청룡사 현무암의 방향과 잘 일치한다. 이는 청룡사 현무암에서 추

출된 특성잔류자화 성분이 일차잔류자화일 가능성을 지시한다. 선행연구 방향과 이번연

구의 평균 방향으로부터 구한 청룡사 현무암의 평균 고지자기극은 Lat./Long.=60.9˚

N/194.1˚E(dm=5.1˚, dp=6.6˚)로서 백악기 방향을 종합한 연구(Park et al., 2005)

에서 제시한 동시기의 고지자기 극과 잘 일치한다. 

   학봉현무암의 평균 특성잔류자화 방향은 지층경사 보정 전 D/I=354.0˚/59.6˚

(k=22.1, α95=14.6˚), 지층경사 보정 후 D/I=26.9˚/70.2˚(k=43.0, α95=10.3˚)이

다. 이중 학봉현무암의 3지점에서 특성잔류자화 방향(D/I=24.3˚/59.7˚(k=269.0, 

α95=7.5˚))은 선행연구(Lee et al., 1987, Zhao et al., 1999)에서 보고되었던 방향과 

비슷한 방향으로 나타나며, 이 방향들과 평균한 고지자기 극은 Lat./Long.=66.4˚

N/201.9˚E(dm=8.7˚, dp=11.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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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다른 3지점의 학봉현무암에서 선행연구와 다른 방향(D/I=34.7˚/80.5˚

(k=222.7, α95=8.3˚))을 보이는 방향도 관찰되었다. 이는 학봉현무암의 지표면 위를 

여러 차례 흘렀던 flow들이 각각 짧은 시기 동안의 자기장의 변화를 기록하면서 영년변

화의 효과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인지되지 않은 단층 운동의 

영향이 포함되었을 가능성도 제시되어 향후 자세한 고지자기학적, 구조지질학적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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